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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칠곡지사, 녹조 방제·현장 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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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조제거제 살포한 모습. 사진=칠곡지사 제공

[칠곡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와 현장 안

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잇달아 추진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.

칠곡지사는 29일 칠곡군 동명면 동명저수지에서 녹조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. 이번 작업은 상류 오염물

질 유입과 고수온의 영향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, 드론을 활용해 친환경 녹

조 제거제 200kg을 수면에 살포했다.

특히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를 중시하는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

환경 제거제를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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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지사는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두 차례 녹조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,

올 상반기에도 동명저수지에서 '내 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환

경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

같은 날, 칠곡군 관내 배수장에서는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.

기존 회의실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 배수장 가동과 수문 조작 시 유의사항을 직접 점검하

고, 우기와 폭염에 대비한 시설 관리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, 비상연락망 운영 및 위험 상황 대응 절

차 등을 집중 교육해 현장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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